
            

 

    

 

 

 

 

3/3/19 

SNUCMAA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드립니다.  

 

불황에도 저희 단체를 잊지 않고 지난 몇 년간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 

저희같이 작은 단체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. 학부모님과  

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 글로 대신합니다 

 

뉴욕 장애아동 코코 서비스 센터는 2000년도 11월1일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

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한 학부모 7명이 모여서 설립된 단체입니다. 누구의 도움이 없

이는 스스로 힘으로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사랑을 

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입니다. 저희 단체 장애우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다운중후군 아

이들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이 한 아이를 돌보기도 힘이 들고 가족들의 생활이 너무 힘이 

듭니다. 어느 가정은 아빠가 안 계시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시기에 저희 단체

가 그 가정을 돕기 위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엄마는 저희에게 아이를 

맞기시고 생계를 위해 홈케어 서비스 단체나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 

계십니다.  

 

특수장애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는 단체로써 주중에는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매

주 토요일에는 종일 토요 프로그램으로 개인별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1:1로 지도하

고 있으며 미술, 음악 등 여러 가지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

행하고 있습니다. 

 

사회에서는 소외되고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려해 동안 

후원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은 저희에게 희

망과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장

애우 가족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

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모든 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 

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.  

         

 

COCO 대표 

        전선덕 드림  


